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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중소기업 3년간 기술유출 피해 5조원
- 보안 관리 및 핵심 기술 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퇴직 임직원 관리 강화 -

❍ 중소기업 기술 유출로 인한 최근 3년간 누적 피해 금액이 5조 2863억원에 달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13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

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1만 7000여개를 모

집단으로 표본을 추줄해 조사한 결과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 건당 피해액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기술 유출 한 건당 평균 15억7000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가운데 54.4%가 퇴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했으며, 

2011년 역시 퇴직 임직원이 74.6%를 차지했다.

 

❍ 지난해 6월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인 J사의 부사장 K씨가 부하직원 2

명과 공모해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 경찰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김한표 의원이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부터 제출 받은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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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7명이던 국내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 296명으로 급증했고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인원 역시 2010년 37명에

서 지난해 102명으로 늘어났다.

❍ 김 의원은“국가경쟁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기술이 외국으로까지 넘어가

면 국부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며,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안 관리와 핵심 기술 정보를 보유한 중

소기업 퇴직 임직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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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1) 건수, 피해액 등                                    (단위:건,%,억원)

구분 건수
(평균)

기술유출
경험비율

피해액
(건당 평균)

2008년 1.8 15.3 9.1
2009년 1.8 14.7 10.2

2010년 1.6 13.2 14.9
2011년 1.6 12.5 15.8
2012년 1.6 12.1 16.0

2) 유형별(관계자)                                      (단위:%) 

구분
퇴직
임직원

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종사자

경쟁업체
종사자 기타

2008년 62.4 23.6 21.0 7.9 5.7
2009년 67.0 19.0 20.4 12.2 3.6

2010년* 중소기업 74.5 8.5 10.6 12.8 4.3
벤처기업 69.2 15.4 17.9 20.5 5.1

2011년 74.6 9.2 15.1 15.1 3.2
2012년 54.4 4.4 13.2 15.4 17.0

  * 2010년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나누어 조사

 3) 수단별(방법)                                       (단위:%)

구분 복사·
절취

핵심인력
스카웃

이메일,
휴대용장
치

합작사업,
공동연구

관계자
매수

시찰·
견학 기타

2008년 39.3 29.7 26.2 9.2 16.2 9.2 17.8
2009년 44.3 27.6 17.6 13.1 15.4 10.4 10.4

2010년* 중소기업 48.9 36.2 19.1 14.9 14.9 6.4 8.6

벤처기업 41.5 29.3 22.0 19.5 4.9 4.9 15.9
2011년 38.9 42.2 18.4 9.2 5.9 10.8 10.8
2012년 27.5 19.2 42.8 5.4 6.6 10.4 27.4

 * 2010년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나누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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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단위:건/%/억원)

구분
건수
(평균)

기술유출
경험비율

피해액
(건당 평균)

피해액
(3년 누적)

비고

2007년 - 17.8 - -
모집단 12,317사
표본 1,200개사 

2008년 1.8 15.3 9.1 34,669
모집단 13,764개사
표본 1,500개사

2009년 1.8 14.7 10.2 42,156
모집단 15,366개사
표본 1,500개사

2010년 1.6 13.2 14.9 50,755
모집단 16,129개사
표본 1,350개사

2011년 1.6 12.5 15.8 48,180
모집단 14,508개사
표본 1,475개사

2012년 1.6 12.1 15.7 52,863
모집단 17,392개사
표본 1,501개사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 2009년 이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누계 ’10년 ’11년 ’12년 ’13년 6월

국내

유출

검거건수 244 31 60 113 40

검거인원 744 117 207 296 124

구속 9 5 2 2 0

해외
유출

검거건수 67 9 24 27 7

검거인원 263 37 104 102 20

구속 21 4 13 4 0

※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팀) 통계 자료

<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 >

◈ (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인 J사의 부사장 K씨는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하여,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
발(’12.6)

    * 동 기술에는 정부출연금 813억원 등 총 2,7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었으며, 유출 시 약 6조원
의 피해 추정

◈ (납품관계에서의 유출) 금융자동화기기를 개발·제조하는 N사는 대기업 계열사인 L사
에 ATM기 구동 소프트웨어 기술을 납품(판매 및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관련기술
을 부당하게 탈취당함(’12.8)

    * 동 기술의 유출시 약 3,5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현재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


